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길 이름에서 갖출 수 있을까. 역사의 깊이

를 누리는 내실있고 존경스러운 도시의 디테

일. 구체적으로, 겉돌지말고 우리 주변의 인

물을 길 이름으로 기리고 호흡하는 도시.

파리가 그렇다. 그들은 역사에서 기리고

싶은 인물들을 길 이름으로 사용한다. 데카르

트부터최근의미테랑까지구석구석마다수많

은사람들의이름을길이름으로사용한다. 우

리가 알만한 사람뿐이 아니다. 우린 관심없겠

지만 그들에겐 의미있었던 인물들로 넘친다.

3-4세기 인물부터 20세기 인물까지, 온갖 분야

의 학자, 예술가, 작가, 정치가, 기술자, 또는

왕정시절의인물등. 프랑스인물뿐이아니다.

간디,뉴턴,갈릴레오,라이프니쯔,아인쉬타인

등 외국인물도 망라하고 있다.

서울은? 구체적이지도 열심이지도 않다.

정약용로도 장영실로도 없고, 류성룡로도 이

이로도 없다. 광개토대왕로도 강감찬로도 없

다. 안중근로도, 유관순로도, 김원봉로도, 신

채호로도, 윤봉길로도 없다. 영정조 시대 비

운의 천재 수학자였다는 김영로도 없고, 이휘

소로도 없다. 함석헌로도, 전태일로도 없다.

있어도 그 이름이 확실히 다가오는 게 아

니다. 직접적이지 않은 호를 쓰기 때문이다.

백범로는 왜 김구로이지 않을까. 충무로는 왜

이순신로가 아닌가. 세종로는 왜 세종대왕로

로 하지 않을까. 퇴계로는 이황로가 아니다.

“충무로”나 “퇴계로”를전하면서이순신장군

이나 이황선생이 내게 다가온 적이 없다. 소

리로만 겉돌 뿐이다.

짐작은간다. 중국말로의미없는소리로만

소통하던 – 그래서 서서히 망해갔던 – 관성이

길 이름에 아직 덕지덕지한 이유? 아마도 우

리가실체에집중하는차근차근한과정을밟은

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일 것이다. 중국글로만

소통해도 된다는 허위의식이 500년이상 한 몫

했고, 지난 100년 서둘수 밖에 없었던 주입식

교육이 증상이면서 원인이기도 할 것이다. 의

미전달에집중하지않았던언어생활의습관이

길 이름에도 남아있다.

구체적으로 우리 역사의 수 많은 인물들의

이름을 길 이름으로 새길 자신감이 우리에겐

있지않은가 이제. 민주의 자신감에 어울리는

문화 도시로서 그런 길 이름이 넘쳐나는 서울

을 어서 만들라. 우리도 그런 도시를 향유할

자격이 있다.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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